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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물리치료 전공 학생의 기업가정신과 사회적지지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4년제 물리치료학과 대학생 254명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사회적지지, 창업의지를 측정하였다. PLS-SEM을
이용한 경로분석 결과, 기업가정신의 혁신성(p=0.150)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위험감수성
(p=0.000)과 진취성(p=0.001)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 하위요인으로는 정서
적지지(p=0.092), 물리적지지(p=0.280), 정보적지지(p=0.813)는 모두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창업특강 경험과 창업교과목 이수에 따른 효과성을 검정한 결과, 창업특강을 경험한 학생은 경험하지 않은 학생과 
비교하여 모든 측정변수에 평균값은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창업특강에 참여한 학생에서 창업의
지(Z=-1.986 p=0.047)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 본 연구를 통해 물리치료전공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사회적지지가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리치료전공 학생의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정보제공
과 정서적지지를 통해 창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전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창업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and social support on the start-up
intentions of students majoring in physical therapy. Entrepreneurship, social support, and the start-up
intentions of 254 physical therapy students at four-year universities were measured. A path analysis 
using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howed that entrepreneurship innovativeness 
(p=0.150)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tart-up intentions, whereas risk-taking (p=0.000) and 
proactiveness (p=0.001) had significant effects. The sub-factors of social support, emotional support 
(p=0.092), physical support (p=0.280), and informational support (p=0.813) had no significant effects on 
start-up intentions. A test of the effectiveness of start-up-related special lectures and start-up classes
showed that students who attended start-up special lectures had higher average values in all 
measurement variables compared to students who did not attend such special lectures. However, the 
differ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lso, start-up intentions (Z=-1.986 p=0.047)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special lectures (p<0.05). This study confirms that there is a 
lack of social support for the creation of start-ups by physical therapy students. To encourage their 
start-up intentions, it is recommended that a customized entrepreneurship curriculum be developed that
stimulates the students' interest in creating start-ups through the provision of necessary information, 
and emotional support, and considering the relevant factors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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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 사회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

한 분야에서 창업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다양한 직종에
서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다[1]. 보건 분야에서도 여러 직
종에서 창업이 발생하고 있으나, 물리치료 분야의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의2’[2]에 따라 물리치
료사의 단독개업이 어려운 제도적 제한으로 물리치료 단
독개업과 같은 전문물리치료 분야의 창업이 어려운 실정
이다. 물리치료사에게 단독개업은 물리치료 전공과 관련
된 창업을 의미한다. 실제로 물리치료전공 학생들은 단
독개업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으며 단독개업이 가능
할 경우 71.4%가 개업에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이러한 법률적 제한은 물리치료 전공학생의 졸
업 후 개원과 같은 창업의지가 저하되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서 국내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졸업 후 
희망 진로분야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정형물리치료 분
야를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남학생은 스포츠 물리
치료분야, 여학생은 신경계 물리치료분야로 조사되었다
[4]. 하지만 창업과 관련된 스포츠센터(11.5%), 산업체
(5.4%)와 관련된 직장 선호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물
리치료 면허증을 취득 후 보다 안정적인 진로선택을 선
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4].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업을 
위해 헌법소원, 제도적 개선을 위한 연구들이 다 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5]. 만약 물리치료사 단독개업이 가능해
질 경우 물리치료 전공 학생들의 창업의지가 높아질 것
으로 예상된다. 최근 물리치료사들의 운동센터, 필라테
스 센터, 건강관련 유튜브크레에이터(YouTube 
creator) 등으로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공관련 직
업 창업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창업형태는 통계학적
으로 조사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물리치료 전공학생은 졸업 후 미래의 단독개업 및 헬
스케어 분야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학시절부터 및 
창업의지를 높일 수 있는 창업 관련 교과과정 또는 비교
과 과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교육이수가 수반
될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창업과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
한 요소의 자원이 필요하다. 특히 창업자를 둘러싼 다양
한 환경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초기 창업자의 성
공요인으로는 기업가정신 요소를 가장 필요한 창업자의 
자세로 보고하고 있는데[6,7], 기업가정신의 하위요인으

로는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정의하고 있다[8]. 또한 
창업의사를 결정하고 안정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의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며[9,10], 사회적지지의 세
부 요인인 정서적지지, 물리적지지, 정보적지지[11-13]
를 충분히 고려한 지지가 요구된다.

최근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대
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창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도 청년 창업활성화를 위한 기업가정신교육 및 
창업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전공별 특성에 따른 창업교육은 미미한 편이다[14]. 보건
계열 대학생을 중심으로 창업의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창업가특성과 창업과정 사이의 관계에서 대학의 창업지
원 활동은 조절작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는 보건계열의 전공특성에 따른 맞춤형 창업교육이 이루
어지지 않은 원인으로 볼 수 있다[15]. 선행연구는 보건
계열의 학(과)별 특성을 반영한 창업의도를 검증하지 못
하여 물리치료과 학생들의 창업관련 주요 요인들을 검증
하지 못한 제한점을 가진다. 물리치료 전공 학생을 대상
으로 직업인식, 진로선호도, 독립개원과 관련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지만[16,17], 독립개원과 같은 
창업과 관련된 전공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사회적지지, 
창업의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물리치료 전공 학생들을 대상
으로 기업가정신 수준과 사회적지지가 창업의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제한점을 보완

하고 물리치료 분야의 창업지원 체계에 대한 근거 마련
을 위해 물리치료 전공 학생의 기업가정신, 사회적지지, 
창업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물리
치료 전공 학생의 기업가정신, 사회적지지, 창업의지 수
준을 확인하고, 이들 사이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물리치
료 전공 학생들의 다양한 창업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4년제 물리치료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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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2023년 5
월 2대학의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의 모든 진행 절차는 H대학교 생명윤리
심의위원회의(IRB No: HWU-202303-003-01)의 승인
에 준하여 실시되었다. 연구책임자는 연구대상자에게 연
구목적을 설명 후 연구참여의 동의를 얻었다. 만약 설문
조사일을 기준으로 대학에 재학중이 아닌 자퇴, 휴학, 타 
학과 소속일 경우 연구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조사방법
은 무기명으로 자기기입식 질문지(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260부 중 설문 
내용의 응답이 미흡한 6부를 제외하고 총 254부를 최종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2.2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문

항의 설문 구성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자기평
가기입법을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3.0을 활용하
여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실시하였고, 인과모형 검증을 
위해 최소제곱법(Partial Least Square: PLS)을 이용하
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독일 GmbH
사에서 개발한 Smart PLS 4.0를 이용하여 연구모델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경로분석을 통하여 유의수준 
5%이내의 영향관계 검증을 실시하였다. 창업특강 경험과 
창업교과목 이수 유무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
해 spss 23.0을 이용하여 Mann-Whitney test를 실시
하였다.

2.3 측정도구
2.3.1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기업가정신은 기존의 관습, 풍속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는 완전히 변화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위험
을 감수하는 태도이다[18]. 연구대상자의 기업가정신의 
측정을 위해 Kim[14]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를 기
반으로 ‘혁신성’ 5 문항, ‘위험감수성’ 5개 문항, ‘진취성’
은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구성은 Likert 5점 척
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혁신성, 위험감수
성, 진취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문항별 
Cronbach’s alpha 계수로 ‘혁신성’ 요인 0.768, ‘위험
감수성’ 요인 0.767, ‘진취성’ 요인 0.770이었다. 본 연
구에서 문항별 Cronbach’s alpha 계수로 ‘혁신성’ 요인 
0.840, ‘위험감수성’ 요인 0.754, ‘진취성’ 요인 0.761
로 나타났다.

2.3.2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
사회적지지란 도구적이거나 정서적인 지원을 지역사

회, 사회적인 관계망, 밀접한 인간관계로부터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19]. 연구대상자의 사회적지지의 측정을 
위해 Im[12]의 설문지를 기반으로‘정서적지지’는 5개 문
항, ‘물리적지지’는 3개 문항, ‘정보적지지’는 4개 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이 검사는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검사의 설문 구성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
고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지지’, ‘물리적지지’, ‘정보적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측정도구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정서적지지’요인 0.897, 
‘물리적지지’ 요인 0.869, ‘정보적지지’ 0.902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계수는 “정서적지지”요
인 0.873, “물리적지지”요인 0.862, “정보적지지”요인 
0.881로 나타났다.

2.3.3 창업의지(start-up Intentions)
창업의지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거나 기존 비즈

니스를 혁신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자 하는 강한 열
망과 목표를 의미한다[20]. 연구대상자의 창업의지 측정
을 위해 Kim[21]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창업의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측정도구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0.892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계수는 0.949로 나타났다.

3. 연구결과

3.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이 나타났

다. 성별은 남학생이 131명(51.6%), 여학생이 123명
(48.4%) 성별 분포는 비슷하였고, 학년별로는 1학년 58
명(22.8%), 2학년 62명(24.4%), 3학년 60명(23.6%), 4
학년 74명(29.1%)이 응답에 참여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기업가정신 교육 참여 현황은 창업특강 이수학생은 전체 
70명(27.6%)으로 나타났고, 정규 창업과목 이수 학생은 
55명(21.7%)으로 나타나 물리치료 전공 학생의 창업교
육은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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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Variable Mean S.D

Entrepre-
neurship
(point) 

Innovativeness 3.46 0.71
Risk taking 3.40 0.65

Proactiveness 3.90 0.57
Total 3.59 0.55

Social 
support
(point) 

Emotional support 4.16 0.57
Physical support 3.79 0.74

Informational support 3.61 0.70
Total 3.88 0.52

Start-up intention 3.28 1.0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latent variables

Classification Frequency(N) Ratio(%)

Gender Male 131 51.6
Female 123 48.4

Grade

Freshman 58 22.8
Sophomore 62 24.4

Junior 60 23.6
Senior 74 29.1

Start-up
education

Special
lecture

Yes 70 27.6
No 184 72.4

Class Yes 55 21.7
No 199 78.3

Total 254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subjects 

Classification
Variable

Convergent validity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External 
Validity

Measurement 
Variable 

Reliability
AVE Cronbach’s α rho_A CR

Threshold Value >0.70 >0.50 >0.50 0.6-0.9 >0.70 0.6-0.9

Entrepreneurship 

Innovativeness 1 0.753 0.754

0.607 0.84 0.855 0.885
Innovativeness 2 0.81 0.81
Innovativeness 3 0.854 0.853
Innovativeness 4 0.728 0.724
Innovativeness 5 0.745 0.742

Risk taking 1 0.752 0.748

0.506 0.754 0.761 0.836
Risk taking 2 0.705 0.7
Risk taking 3 0.714 0.613
Risk taking 4 0.769 0.769
Risk taking 5 0.707 0.706

Proactiveness 1 0.786 0.791

0.511 0.761 0.765 0.848
Proactiveness 2 0.768 0.785
Proactiveness 3 0.729 0.73
Proactiveness 4 0.736 0.737
Proactiveness 5 0.725 0.724

Social 
support

Emotional support 1 0.702 0.7

0.661 0.873 0.899 0.907
Emotional support 2 0.867 0.866
Emotional support 3 0.847 0.849
Emotional support 4 0.828 0.828
Emotional support 5 0.813 0.813
Physical support 1 0.821 0.819

0.784 0.862 0.887 0.916Physical support 2 0.914 0.913
Physical support 3 0.917 0.918

Informational support 1 0.851 0.852

0.732 0.881 0.914 0.916
Informational support 2 0.894 0.889
Informational support 3 0.804 0.8
Informational support 4 0.869 0.87

Start-up intention

Start-up intention 1 0.894 0.894

0.832 0.949 0.95 0.961
Start-up intention 2 0.938 0.938
Start-up intention 3 0.887 0.887
Start-up intention 4 0.921 0.921
Start-up intention 5 0.92 0.92

Table 3.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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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1] [2] [3] [4] [5] [6] [7]
[1] Physical support 0.885

[2] Risk-taking 0.326 0.712
[3] Informational support 0.391 0.289 0.855

[4] Emotional support 0.561 0.386 0.389 0.813
[5] Proactiveness 0.354 0.558 0.358 0.475 0.763

[6] Start-up intention 0.346 0.565 0.266 0.420 0.564 0.912
[7] Innovativeness 0.282 0.585 0.313 0.356 0.610 0.478 0.779

㈜ 대각선은 AVE 제곱근임

Table 4. Discriminant validity by Fornell-Larcker Criterion

Classification Inner VIF F² R² adjust R² Q²

Physical support → Start-up intention 1.559 0.006

0.426 0.413 0.381

Risk-taking → Start-up intention 1.737 0.095

Informational support → Start-up intention 1.302 0.000

Emotional support → Start-up intention 1.742 0.012

Proactiveness → Start-up intention 1.973 0.059

Innovativeness → Start-up intention 1.837 0.007

Table 5. Multicollinearity and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3.2 변수의 기술통계량
연구 대상자의 기업가정신의 평균은 3.59±0.55점, 

사회적지지의 평균은 3.88±0.52점, 창업의지의 평균은 
3.28±1.02점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수 중 진취성(3.90
점)과 정서적지지(4.16점)는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창업
의지(3.28점)는 전체 점수 중 가장 낮은 점수분포를 보였
다(Table 2).

3.3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성 검토
3.3.1 집중타당도 및 신뢰도 평가
본 연구에서의 측정모형에 대한 집중타당도를 확인하

기 위해 Smart PLS 4.0 Algorithm을 실행하여 검증한 
결과, 모든 측정변수의 외부적재치가 0.7 이상으로 집중
타당도가 확보되었으며, 측정변수의 신뢰도(indicator 
reliability)와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가 모
두 임계치 0.5 이상으로 집중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다음으로 측정변수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평가를 위
해 평가한 결과 Cronbach’s α, rho_A, CR값 모두 0.7 
이상으로 임계치 이상값을 보여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확
보하였다(Table 3).

3.3.2 판별타당도 평가
다음 단계로, 연구모델의 잠재변수들 사이의 독립성 

검증을 위해 판별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Smart PLS
에서는 잠재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평가하는데, 이를 위
해 평균 분산 추출법을 이용하여 잠재변수 간의 상관계
수(Latent Variable Correlations)를 비교하였다. AVE 
값은 각 잠재변수의 설명된 분산의 평균을 나타내며, 0.5 
이상이어야 하고, 잠재변인 간의 상관계수값보다 커야 
한다. 본 연구에서의 잠재변인에 대한 AVE제곱은 잠재
변인간 상관관계중 가장 높은 값보다 크게 나타나 판별
타당도를 확보하였다(Table 4).

3.4 구조모델 평가 및 연구결과
3.4.1 구조모델 평가
본 연구의 구조모델 평가를 위해 Smart PLS 4.0을 

이용하여 PLS 알고리즘, 부트스트레핑(Bootstrapping)
을 실시하여 잠재 내생변수(예측변수, 독립변수) 간의 다
중공선성을 평가하였다. 내생변수간 다중공선성은 
Table 5와 같이 Inner VIF 값을 임계치 5 미만으로 나
타나 외생변인간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
였다. 또한,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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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Path Path 
coefficient

Sample 
mean

Standard 
deviation t p significance

(p<0.05)

Entrepreneurship 

Innovativeness → Start-up intention 0.088 0.095 0.061 1.439 0.150 No

Risk-taking → Start-up intention 0.308 0.309 0.064 4.835 0.000*** Yes

Proactiveness →  Start-up intention 0.258 0.259 0.079 3.248 0.001*** Yes

Social support

Emotional →  Start-up intention 0.109 0.104 0.064 1.687 0.092 No

Physical →  Start-up intention 0.07 0.068 0.065 1.081 0.280 No

Informational → Start-up intention -0.014 -0.007 0.058 0.237 0.813 No

* p<0.05, ** p<0.01, *** p<0.001

Fig. 1. Bootstrapping results using PLS-SEM

Table 6. "Path Analysis results of research variables

는 구조모델의 평가 기준으로 R²이 0.426으로 중간 정도 
크기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3.4.2 경로분석에 의한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경로분석에 의한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Fig. 1은 Smart PLS 4.0에 의해 실행한 부트스
트레핑 결과이며, 각 경로에 의한 화살표의 숫자는 경로
계수에 대한 t값을 의미한다. 경로분석 결과 물리치료전
공 학생의 기업가정신의 하위요소인 혁신성은 p값이 
0.150으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고, 위험감수성과 진취성은 p값이 0.000과 0.001로 나
타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의 크기로는 위험감수성이 t값이 4.835로 진취
성 3.248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사회적지지의 하위 변
수 중 정서적지지와 물리적지지, 정보적지지는 창업의지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3.5 창업교육 이수에 따른 효과성 검증
창업특강 경험과 창업교과목 이수에 따른 효과성을 검

정한 결과, 창업특강을 경험한 학생은 경험하지 않은 학
생과 비교하여 모든 측정변수에 평균값은 높았지만 창업
의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특징을 보였다
(p<0.05). 하지만 창업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의 경우 이
수하지 않은 학생과 비교하여 모든 측정변수에 평균값은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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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Special lecture (point)

Z p
Start-up education (point)

Z p
Yes(n=70) No(n=184) Yes(n=55) No(n=199)

Entrepreneurship(Total) 3.69±0.54 3.55±0.55 -1.827 0.068 3.63±0.55 3.58±0.55 -.620 0.535

Innovativeness 3.61±0.70 3.41±0.71 -1.848 0.065 3.50±0.73 3.46±0.71 -.250 0.803

Risk taking 3.51±0.65 3.36±0.65 -1.638 0.101 3.44±0.68 3.39±0.65 -.601 0.548

Proactiveness 3.95±0.58 3.89±0.57 -.984 0.325 3.96±0.54 3.89±0.58 -.585 0.558

Social support(Total) 3.93±0.47 3.87±0.53 -1.108 0.268 3.97±0.46 3.86±0.53 -1.359 0.174

Emotional support 4.19±0.52 4.15±0.59 -.678 0.498 4.24±0.51 4.14±0.58 -1.129 0.259

Physical support 3.78±0.69 3.79±0.76 -.056 0.956 3.85±0.70 3.77±0.75 -1.064 0.287

Informational support 3.72±0.67 3.57±0.70 -1.719 0.086 3.74±0.60 3.58±0.72 -1.093 0.274

Start-up intention(Total) 3.49±1.01 3.19±1.02 -1.986 0.047* 3.36±0.84 3.25±1.07 -.784 0.433

Mean±SD 
* p<0.05, ** p<0.01, *** p<0.001

Table 7. Assessment of the efficacy of start-up education

4. 논의

우리 연구의 결과 물리치료전공 학생의 기업가정신
(3.59±0.55점), 사회적지지(3.88±0.52점), 창업의지
(3.28±1.02점)는 유사계열인 간호학과 학생들의 기업가
정신(3.17±0.52점), 창업의지(2.32±0.99점) 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22].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는 매우 밀접
한 연관성을 가지는 요소들로 기업가정신이 높을수록 창
업의지가 높아지고, 세부적으로 기업가정신의 하위요인
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모두는 창업의지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창업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다[23]. 본 연구의 결과 물리치료전
공 학생의 사회적지지 수준과 비교하여 기업가정신과 창
업의지의 평균점수가 낮았던 점은 물리치료사의 단독개
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
1조의2’)[2] 사회적 현실에서 오는 창업욕구의 저하로 판
단된다. 하지만 현재 물리치료전공 학생의 기업가정신, 
사회적지지, 창업의지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전무한 실정
으로 비교 고찰에 어려움이 있고 확대해석에 제한이 있
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물리치료전공 학
생의 기업가정신과 사회적지지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 변수 간 경로분석을 실시하였
다. 연구결과, 기업가정신의 하위요인인 위험감수성과 
진취성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
석되었다(p<0.001). 일반적으로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제시되는 선행연구의 결
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고[24], 모든 전공계열을 포함

한 일반대학생에서 진취성과 위험감수성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혁신성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분석된 Bae[25]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가족지지, 동료 영향, 제도적 지원과 같은 
사회적지지가 창업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11,26]. 하지만 본 연구에서 물리치료전
공 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하위 요인들은 창업의
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
의 하위요인으로 정서적지지, 물리적지지, 정보적지지의 
3가지 요인으로 사회적지지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나, 물리치료전공학생의 경우 재학생 상태에
서 창업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창업에 대한 사회적지지
의 강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적지지 요인인 정보적지지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 바, 물리치료분야에 특화된 창업교
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창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전공영역의 창업 전문성 강화와 창업 의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물리치료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에
서 실시된 창업특강과 창업교과목 이수 효과성을 분석하
였다. 4년제 물리치료전공 학생의 기업가정신은 3.59± 
0.55점으로 창업특강 경험(3.69±0.54점)과 창업교과목 
이수(3.63±0.55점) 학생들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었
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창업의지를 높이고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 창업교과목과 비교과 프로그
램이 확대되야하는 필요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추가적
으로 창업특강과 창업교과목 이수 유·무가 각 변수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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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창업특강과 창업교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이 창업특강 경험이 없고 창업교과목을 이
수하지 않은 학생들과 비교하여 각 변수 및 하위요인들
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고, 창업특강 경험이 있는 학생
들에서 창업의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0.05). 이러한 결과는 창업특강의 경우 단기간 창업
방향 설정과 창업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중
심으로 운영되는 점이 창업교과목에서 운영되는 비전공
분야인 전문적 창업지식과 경영학적 지식 습득에 어려움
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물리치료(학)과 전공 학생은 개업권이 허가될 경우 
13.9%가 ‘꼭 개설할 것이다’, 71.4%가 ‘여건이 된다면 
개설할 것이다’로 응답하여 물리치료전공의 직접적 창업
이 가능할 경우 창업의지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창
업프로그램은 학생의 기업가 정신 교육과 창업전 행동 
사이에 조절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27] 선행연구를 
기초하여 대학은 학생들의 창업의지를 높이고 잠재적 창
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창업교육에 대한 교과
목 및 비교과목 등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의 확대와 더불
어 창업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창업교육 만족
도를 높이는 교육혁신이 필요할 것으로 제안한다. 

비교과 창업교육은 창업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28] 창업 교과목과 비교과 교육의 연계는 상호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29] 대학 창업교육이 상호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교육설계가 요구된다.

그 외에도 교육품질이 우수한 창업교육 내용은 교육참
여자의 만족도에 매우 중요한 요인인 점을 고려하여
[30,31] 교수자는 사례중심의 강의 콘텐츠를 구성하고 
창업교육 전 사전지식으로 사업계획서 작성이 교육만족
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겠다[31].

마지막으로 우리 연구는 4년제 대학의 물리치료학과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3년제 대학 물
리치료학과 학생들에게 일반화할 수 없고, 종단적 변화
를 검토할 수 있는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겠다.

5. 결론

본 연구의 결과 물리치료전공 4년제 대학생들의 기업
가정신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지
만,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리적지지 등 사회적지지 
요인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

다. 이는 물리치료 전공의 교육과정 운영 특성상 창업에 
대한 정보 부족과 창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부족에 따
른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물리치료전공 학생들에 최적
화된 창업지원을 위해 전공교육 또는 비교과 교육과정 
시스템 구축과 교육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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